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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달의 칼럼

이달의 칼럼 채점기준표 공개 

변호사시험은 기본 7법을 공법, 민사법, 

형사법으로 묶어서 선택형, 사례형 그리고 

기록형의 3가지 방식으로 평가한다.

변시를 주관하는 법무부에서는 시험 직후

에 객관식인 선택형시험에 대해서는 문제

와 정답을 공개하지만, 주관식인 사례형과 

기록형시험에 대해서는 문제만 공개하고 있

다. 그래서 선택형시험에 대해 정답시비가 

자주 벌어지고 있지만 사례형과 기록형시험

에 대해서는 시비가 생길 여지가 없다. 물론 

올해 초에 실시된 변시의 공법 기록형시험

에 어느 로스쿨의 수업에서 다루어진 문제

와 사실상 같은 것이 출제되었다고 하여 백

지답안까지 모두 만점처리를 한 경우가 유

일한 예외라 할 수 있다.

주관식시험에서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채

점기준표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을 비판하는 

입장에서 법전원협의회에서 주관하여 25개 

로스쿨에서 1년에 3회씩 실시하는 모의시험

에서조차 채점기준표를 대외비로 하는 조치

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노릇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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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렇게 채점기준표를 공개하지 않는 

것은 시험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시시

비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아주 손쉬

운 방법이긴 하다. 

사법시험 시절에는 시험위원들이 

『考試界』 같은 고시잡지에 채점평을 

투고하기도 하고 고득점 합격생들이 

모범답안으로 재작성하는 경우도 있었

기에 수험생들은 그것을 통해 채점기

준을 파악할 수가 있었지만 변시에서

는 시험위원들에게 극도의 보안을 유

지하도록 요구하는 바람에 학원가에서 

떠도는 채점기준표나 기출문제집에 의

존할 수밖에 없고, 모의시험의 경우에

는 몇만원 정도로 불법거래가 이루어

진다고 한다. 

모의시험은 각 로스쿨의 교수들에게 

채점을 위해 알려주기 때문에 살펴보

면 채점기준표가 엉성하거나 틀린 경

우가 가끔씩 발견되고 관련이 없는 판

례가 인용되기도 한다. 이런 채점기준

표를 보면 아무리 짧은 시간에 작성하

는 것이지만 너무 무성의해 보이고 학

생들에게 보여주기가 민망하다는 생각

까지 든다.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법전원

협의회에서 대외비로 한 채점기준표를 

얼마 후에 거의 그대로 실어서 해설집

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. 

요즘 수험생들은 기출문제를 중심으

로 공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, 교수들

도 기출문제를 강조하고 학교 시험에

서도 기출문제를 그대로 혹은 약간씩 

변형하여 출제하기도 한다. 수험생들

의 응시료로 출제된 문제와 채점기준

표는 다음 후배 수험생들을 위한 귀한 

학습자료가 되는 것이다. 또한 좋은 문

제와 잘 정리된 채점기준표는 그 자체

도 가치가 높은 법률자산이 될 수 있다

고 본다.

완벽하게 보안을 유지하면서 짧은 기

간 내에 출제를 하려다 보니 어려움이 

많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출제 

이후에 평가의 공정성을 지켜야 하는 

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당연하다. 억울

한 수험생은 절대로 없어야 하지 않겠

는가. 채점기준표를 과감하게 공개하

여 비판을 받게 되면 오히려 변시의 신

뢰도는 더욱 높아지고, 시험출제의 문

제점을 개선하여 출제수준도 많이 향

상될 것이다. 그래서 수험생들에게도 

큰 도움이 되고, 로스쿨 교육의 방향도 

개선되리라 확신한다. 변호사시험이 

또 다가온다.

(출처/법률신문)


